
- 1 -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6.5.(금) 09:00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 
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 참석

 [FSB 총회] 금융안정성 전망, AI 모범사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논의
 [금융중심지] Z/Yen, 현지진출 금융회사로부터 한국 경쟁력 강화방안 청취
 [GX‧생산적금융] 영국 녹색전환(GX) 혁신기업과 모험자본 생태계 파악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6월 1일(월)~4일(목)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GX) 및 모험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고위급 면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하였다.

Ⅰ  FSB 총회 

  6월 1일(월) 런던에서 개최된 FSB 총회(의장: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등이 논의되었다.

[ 금융안정성 전망 ]      ※ [참고] FSB 보도자료

  회원국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과 지난 리야드 총회(’25.11월) 

이후 세계경제 전망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복수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여러 취약성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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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은 주요 취약요인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resilient)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산

가격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정부부채 역시 재정적자 확대와 채무 만기구조 단기화 여건 

속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국채시장 레버리지 거래 

증가 현상 고려시 투자자 위험선호도 변화 등 각종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사모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기에 그 안정성 및 복원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핵심인프라 등 중요거점(critical nodes)에서 

운영중단(operational outage) 사태 발생시 금융시장 기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여러 회원국이 이러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총회는 중동지역 분쟁 및 최첨단 AI 모델 등장 등 신규 리스크 가중요인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첫째, 중동지역 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확대 및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둘째, 강력한 최첨단 인공지능(Frontier AI) 모델 등장에 따라 규제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AI 모델은 사이버 리스크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패치 및 취약점 보완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민관 합동노력에 대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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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

  총회는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보고서 초안에 

대해 FSB 내부논의를 마무리하고 향후 6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AI 모델 적용시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여 AI 도입‧운영 전(全)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려사항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다루고 있다. 

 * ｢Sound Practic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ible AI Adoption｣

** (예) AI 도입 구체적 목표 설정 등 적절히 자원을 배분, AI 도입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 기존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정책 및 절차에 AI 위험 고려사항 반영 등

  안 위원은 FSB 차원에서 AI 발전 등 기술 변혁기에 금융기관이 AI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국제적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운영, 개발‧활용, 

보안 등 주제별로 수립*한 데 이어 최근 기술‧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년 중 기존 가이드라인을 통합‧정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

이라고 소개하고, FSB 모범사례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➊「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1.7월), ➋「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2.8월), 
➌「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3.4월)

[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

  회원국들은 작년 리야드 총회(’25.11월)에서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안정과 경제성장 간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를 2026년 FSB 중점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의 현대화 추진현황 서베이(’26.2~4월) 

실시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FSB는 현대화 주제 

관련 별도 심포지움(6.9일, 스위스 바젤)을 개최하여 심층논의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0월 G20에 제출할 예정이다.



- 4 -

  안 위원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는 기존 건전성 규제‧제도의 합리적 정비와 

새로운 상품‧사업 등장 및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감독체계 

개발‧고도화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하였다. 이 때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시스템 안정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시중 자금흐름을 부동산에서 혁신기술‧기업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위험가중치 등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적인 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법｣ 시행(’24.7월)에 이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법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2  Z/Yen 방문

  이틀째인 2일(화)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글로벌금융센터지수

(GFCI)를 발표하는 Z/Yen의 마이클 마이넬리 회장(Michael Mainelli, 前 로드 

메이어)을 만났다. 가장 최근 제39차 GFCI 평가(’26.3월)에서 서울은 8위

(+2위 상승), 부산은 23위(+2위 상승,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안 위원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26.1월)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등 우리측  

정책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글로벌금융센터와 비교시 서울‧부산의 

장단점 등에 대하여 Z/Yen을 비롯한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3 옥토퍼스 에너지 및 노스존 방문

  3일(수)에는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과 모험자본시장 생태계를 

선도하는 영국에서 그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에너지

테크 유니콘 기업인 옥토퍼스 에너지(Octopus Energy)와 유럽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인 노스존(Northzone)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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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퍼스 에너지는 영국 내 소매 에너지 공급시장 점유율 1위(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2015년 설립된 에너지테크 유니콘 기업이다. 자산운용사 

자회사를 통해 85억 파운드(약 17.5조원, ’26.3월말) 규모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전환(예: 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망, 데이터센터) 관련 펀드를 운용하여 

19개 국가에 대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다. 안 위원은 AI 기반 전력수요 

실시간 예측‧분산시스템 구축, 가상전력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산업으로의 

확장, 초창기 민간 연기금 유치를 통한 자본조달 등 주요 성장 분기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영국 GX 관련 정책‧산업 동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스존은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심사하여 적기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프로세스로 스포티파이(Spotify) 등 다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워낸 회사이다. 안 위원은 유망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IPO까지 

책임지는 풀스택(full-stack) 투자 전략과 투자와 회수가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 등 노스존의 운용전략, 영국 모험자본 생태계 특징 등을 경청하였다.

4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마지막 날인 4일(목)에는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과 업권별 간담회

(은행, 금투‧보험)를 가지고 영국 금융산업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현지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안 위원은 최근 우리 금융

회사들의 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에 

격려와 지지의 뜻을 표하였다. 이어서 해외점포 운영이 향후 우리 금융

부문에 중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융회사가 진출(희망)국가

에서 인‧허가 및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가 외교부와 협력하여 해당국가를 대상으로 금융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등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체 출장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임두봉 (02-2100-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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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FSB 총회 보도자료 (FSB, ’26.6.1일)

FSB Plenary highlights potential new vulnerabilities to financial stability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Plenary met on 1 June 2026 in London, United 
Kingdom. Members discussed vulnerabilities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sound 
practic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adop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 initiatives;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data challenges 
related to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NBFI).

Financial system vulnerabilities

Members discussed the most prominent vulnerabilities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d how the global economic outlook has evolved since their previous meeting in 
November 2025. Members expressed particular concern that a combination of shocks 
could concurrently trigger multiple vulnerabilities, threatening financial stability. Key 
vulnerabilities remain elevated, although the financial system remains resilient. Asset 
valuations are still high and risk premiums compressed. Sovereign debt continues to 
be elevated in a context of high public deficits and shortening debt maturities, 
leaving government bond markets vulnerable to shocks and changes in investor risk 
appetite, especially given the increased use of leveraged trading strategies in these 
markets. Private credit usage has grown rapidly, and parts of the sector remain 
untested in a prolonged economic downturn. In addition, operational outages at 
critical nodes in the financial system could lead to disruptions. Members also 
expressed specific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these global conditions on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Plenary highlighted two new developments that have further complicated the risk 
landscape. First,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has led to ongoing concern about 
energy and commodity markets and the potential impact on countries dependent on 
commodity imports. Inflation has gone up, and bond yields have increased. While 
financial markets have continued to function well so far, uncertainty and volatility are 
heightened. Second, the unveiling of powerful frontier AI models has concerned 
regulators and market participants. Such models may sharply increase cyber risks, 
and patching efforts are important, but may add to problems if rushed or poorly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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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practices for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 Plenary welcomed the timely report on sound practic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ible AI adoption developed at the request of the US G20 Presidency. The 
FSB will publish the report for consultation in the coming weeks, with the final 
report to be delivered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October.

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

Many FSB members are reviewing their regulatory and supervisory policies, 
including supervisory practices, to assess whether they are well suited for changes 
in the financial system, to facilitate economic growth, and to remain forward looking 
and adaptive to current and future material risks, without compromising resilience. In 
this context, the Plenary reviewed the findings from a stocktake of members’ 
ongoing modernisation initiatives. The stocktake found that modernisation efforts are 
widespread across jurisdictions and authorities, covering both regulation and 
supervision. Frequently, they represent an ongoing or iterative practice aimed at 
ensuring effectiveness. Members agreed to continue work in this area,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financial stability is necessary for robust economic growth.

Implementation monitoring

The FSB Plenary discussed how the FSB’s processes for developing 
recommendations could better support positive implementation outcomes. The FSB’s 
Implementation Monitoring Review will mak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se 
processes later this year. Members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timely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and their commitment in this regard.

NBFI data challenges

Memb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progressing efforts to monitor risks involving 
leveraged strategies in sovereign bond markets. The FSB Plenary received an 
update from the FSB Nonbank Data Task Force on related data challenges. The 
discussion focused on risk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frameworks, public 
disclosure, and cooperation between authorities, including those in offshore financial 
centres. The Plenary also discussed how best to engage with stakeholders on 
these issues.

Conclusion

“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new vulnerabilities to global financial stability,” 
commented Governor Andrew Bailey, Chair of the FSB. “Heightened uncertainty and 
rapid transformation within the financial system and beyond underscore the need for 
robust vigilance and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